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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일보 외,「KDI,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법인카드 

200억원 사용」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세계일보, 경향신문 외 언론들이 10월 1일 KDI, 고급 레스토랑 

등에서 법인카드 200억원 사용 관련해 보도, 최근 5년간 법인카

드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 “KDI 각 부처는 리조트, 백화점, 초호

화 레스토랑 등에서 총 4만5412회, 200억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

났다”고 보도 

<KDI 입장>

□ KDI는 업무상 정당한 필요에 의해 법인카드를 활용해 왔으며 관련된 

기록과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객관적·중립적 보도를 위해 본 자

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□ 기 보도된 법인카드 해외호텔 등 사용은 포럼 개최 등 행사개최에 따른 

경비 지급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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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화호텔앤드리조트(주) 및 리솜리조트 등 일부 가맹점명이 언급된 

내역의 경우 KSP 국가별 사업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, 워

크숍 등 행사개최에 따른 회의장 대관료 및 숙박비 등이 지급됨.

- 또한, 디즈니리조트는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 광고

산업의 규제제도 등을 파악하고자 미국 광고대행사협회 등 면담 

및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임.

○ 임시연구원 등이 집행한 호텔비 결제의 경우, 행사담당 주관자 1명

이 전체 행사경비 등을 일괄 집행해 발생한 것임.

□ 백화점 및 면세점, 갤러리카페 등에서 집행한 것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

경비 지급에 해당합니다.

○ 백화점 및 면세점 법인카드 사용은 해외출장 시 해외 고위급에 대한 

선물용 기념품 구입, 해외출장자 비상의약품 구입과 백화점 내 가맹

점(식당)에서 간담회 개최 시 발생한 내역임.

○ 기사에 언급된 ‘갤러리카페’는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일

반 음식점으로 출장 시 교통의 편의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고려

한 장소로 초호화 레스토랑이 아님.

□ 항공권 관련해 보도된 내용의 경우, 항공1등석(First class)을 타는 

직원은 없으며, 비즈니스석은 규정상 선임연구위원 또는 최상위 부

서장이 8시간 이상 탑승할 경우로 한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KSP

사업의 경우 사업집행 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.

○ 횟수와 결제내역이 큰 것은 KSP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외부 연구진 

및 전문가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가는 사업 특수성에 기인함.

□ 법인카드 휴일사용 집행의 경우 출장 및 행사 등 명확한 근거에 한해 

기관장 승인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.


